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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전쟁은 번영을 곤경에 빠뜨린다. 

 
 

지난 주 G7 정상회의가 끝나갈 무렵, 무역 적자가 국가적 피해의 신호라고 여기는 무역 

협정을 오랫동안 반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 밖의 말을 했다. 그는 모든 수입 관세

와 수출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발언은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과 소련이 그들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제안한 것과 유사한데, 이를 현실화하

기 위해 의미 있는 단기 목표보다는, 먼 현실의 염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6월 1일자로 본격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알루미늄 철강 

수입 관세 인상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가까운 무역 파트너들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보복을 선언했다. 트럼프의 최근 레토릭과 별로도, 경제학자들이 경외한 것처럼 트럼프는 

무역 보호주의의 어리석음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일조했다. 

 

적대적 관세 인상에 직면한 무역 파트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포브스에 기고한 인디펜

던트 연구소 연구원 아트 카덴은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한다. “미국 관세에 대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연합의 올바른 대응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보복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애초에 기업이 관세를 추구하는 것을 덜 이롭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즉, 오타와, 멕시코 시티, 브뤼셀의 정책입안자들은 무역 규제를 위해 로비를 하는 특수 

이해 관계자들의 비용을 올리거나 혜택을 줄이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캐나다, 멕시코, 유

럽연합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미국 정책입안자들에

게도 이 조언은 유효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이므로 무

역 전쟁을 피해야 한다. “관세 보호 기업에게 돌아가는 1달러의 추가 수입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1달러이다”며 카덴은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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